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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캠프 �나의 이웃사람친구(이사친)�기획안

❏ 목 적
-� 1박 2일 간 북한 및 탈북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약 3만 명이 넘는

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대학(원)생의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독려

- 생생한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한 정착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,� 보다 현실적이고

실제적인 아이디어 공유의 장 기대

- 북한 및 통일을 주제로 하는 다큐 영화를 매개로 통일을 넘어선 통합의 관점으로

문제 해결방안 모색

❏ 주 제
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아이디어 프로젝트

❏ 일 시
2017년 12월 8(금)~9일(토)� (1박 2일)�

❏ 대 상
아주대학(원)생 및 전국 소재 대학(원)생 35명

❏ 주요 활동
-� 다큐 영화 상영� �� “장마당 제네레이션”,� “9� at� 38”� � � 이경은 세계은행 컨설턴트

- 전문가와의 대화   조재희 대구하나센터 센터장,�박석길 링크 한국 서울지부 전략정보부장
-� 사회통합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

-�대구지역 탐방

� � �

❏ 장 소
대구 소재 북한이주민지원센터(대구 하나센터)

❏ 주 최
아주대학교

 
❏ 주 관
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

❏ 후 원
통일부 통일교육원,� BMW�코리아 미래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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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일 정(안) 

시간
1일차 2일차

활동 세부내용 활동 세부내용 

am 7시~8시

이동
(서울역 출발, 
 수원역 경유)

서울역→수원역 기상 

8시~9시 조식 수원역 출발 

9시~10시

12시경 휴게소 점심식사 발표 모둠별 Proposal 발표 
10시~11시

11시~12시
점심식사

pm 12시~1시 대구 게스트하우스 도착
대구 근대골목 탐방 탐방 및 조별 미션 수행

1시~2시 휴식 방 배정 시상식 우수 모둠 시상

2시~3시 현장 사례 소개 “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례”
(조재희 대구하나센터 센터장) 1) 

의식조사 2 설문조사 6)

이동 대구→수원→서울

3시~4시 의식조사 1 설문조사 2)

이동 55극장 

4시~5시
영상 상영 1 

및 토론 

다큐 “장마당 제네레이션”

5시~6시 다큐에 대한 토론 
(박석길 링크 서울지부) 3)

6시~7시 저녁식사

7시~8시

영상 상영 2 
및 토론

다큐 “9 at 38”(20분)

“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?“
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콘텐츠 

제공 4)
8시~9시

9시~10시 “Social Integration Project 
Proposal” 작성 5)

10시~11시
자유시간 및 취침 모둠별 주변 탐방  

11시~12시

  

1)� 현장사례소개 :�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90여명이던 2003년부터 정착을 돕는 기관인 북한이주민지원센터로 시작하였고,�

(대구하나센터)� � � 2009년 통일부에서 하나센터로 지정하면서 대구 및 경산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지역 적응을 돕는 기관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으로 발돋음.� 통일부에 정착관련 각종 정책을 제언하고,� 정착기관 우수운영사례로도 꼽히는 곳임.�

2)� 의식조사 1� � � :� 캠프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경험,� 편견,�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기초선 자료로 활용

3)� L IN K (링 크 )� :� 박석길 링크 한국 서울지부 전략정보부장.�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탄압행위의 중지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바라는 한

인 대학생들의 노력으로 2004년 미국의 예일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,� 이후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 광범위하게

퍼지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서울에 한국지부 설립.� 북한이탈주민 구출 사업 운영

4)� 아이디어개발 :� 다큐상영과 토론을 통해 의식화를 거쳐 문제의식 제고.� 사회통합 아이디어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추가 콘텐츠

제공예정

5)� Proposal작성 :� 사회통합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.� 그룹의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제안서 양식 준비.� 우수 결과물은 연

구소의 연구 사업에 활용하거나 참가자들이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

6)� 의식조사 2� � � :� 1차 의식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통해 종료선 자료로 활용.� 참가자 스스로 의식변화를 느낄 수 있음.� *APP� 활용 예정


